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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의 기업집단 계열

산업특성과 고용성과

전덕영* 
1)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4차산업혁명 하드웨어 산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rdware, 4IR Hardware), 4차산업혁명 소프트웨어 산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ftware, 4IR Software)으로 산업을 분류하여, 기업집단 계열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의 산업특성
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과 업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표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업집단 계열의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을 구성하여 공시자료 2,511개(기업-연도)를 통해 회귀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종
업원 수이고, 독립변수는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이다.
[연구결과] 첫째, 산업효과에서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은 고용성과에 유의한 양
(+)의 영향이 있었고,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은 고용성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4IR Hardware/Software 산업의 디지털전환 기반 산업이 모두 고용성과에 기여
함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과 업력의 조절효과에서 4IR Hardware 산업x업력, 4IR Software 산업x
업력은 종업원 수에 유의한 양(+)의 상호작용효과를 보여, 업력이 축적될수록 4차산업혁명 하드
웨어 산업과 4차산업혁명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용 확대 효과가 강화됨을 보여준다. 반면 제조업
x업력은 종업원 수에 유의한 음(-)의 상호작용효과를 보여주어, 제조업에서는 업력 증가가 고용
확대에 제약 혹은 자동화, 효율화로 인한 고용탄력성 둔화를 시사하고 있다. 셋째, 기업규모별로
분류한 결과 소기업에서 제조업은 고용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었고, 중기업에서 지식
기반서비스업은 고용성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으며, 중견기업에서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은 고용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기업에
서 업력, 자기자본이익률이 고용성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었고, 중기업, 중견기업에서 업
력, 총자산, 부채비율이 고용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전체 기업집단 가족기업 중에서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을 분리하여

연구하였다.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은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의 산업특성이 고용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은 고용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고 있다. 4IR Hardware/Software 산업이 고용성과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는 디지털전환 산업에서
도 숙련된 인력과 조직 확장에 대한 수요가 유의하게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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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세계 공통의 핵심 과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가의 역할은 많은 국가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OECD 국가 내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60~70%를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대기업 대비 재무구조의 취약성, 수익의 변동성, 낮은 생존율 등의 구조적 한계
로 인해 안정적인 고용성과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OECD, 2019; 김기만, 2023).
이러한 글로벌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을 통해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이들의
수출 활성화와 투자 확대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

다(김희재·김근영 2019). 그러나 국내 기업집단은 순환 출자나 피라미드식 지배구조를 바탕
으로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도 기업 전반에 광범위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가족기업’으로
서의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진태홍·최헌섭 2013). 이러한 독특한 제도적 환경과 지배구조적
특징은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인력 운용 전략 및 고용 조정 방식에도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 산업은 로봇공학,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클라우드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고용에도 변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 지
식기반서비스업(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은 물론, 4차산업혁명 하드웨어(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rdware, 4IR Hardware)산업, 4차산업혁명 소프트웨어(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ftware, 4IR Software)산업의 고용창출 메커니즘과 고용탄력성은 상이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과 4IR Hardware 산업은 자본·설비 집약과 자동화의 진전으로 단
위 매출당 인력 수요가 효율화되는 반면, 4IR Software 산업은 무형자산과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초기에는 소수 정예 인력 중심이지만 성장 국면에서 숙련 인력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프로젝트 기반 가치사슬과 외주·파트너십 활용이 빈번
하여 고용의 양적 확대보다는 고부가·전문화에 따른 질적 개선이 두드러질 수 있다. 
선행연구는 가족기업의 산업과 성과에 대해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전체 가족기업을 대상

으로 한 가족기업의 기여, 지속가능성, 지배구조, ESG성과, 터널링, 기업가치(Astrachan and 
Shanker 2003; Olson et al. 2003; 진태홍·최헌섭 2013; 복홍석·백미연 2016; 전덕영 2024) 등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가족기업의 고용과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연구(Bammens et al. 2015; 
Grenčíková et al. 2020; 박철우 2022)가 있다. 그리고 가족기업의 산업과 고용성과에 관한 연
구(김희재·김근영 2019), 디지털전환과 고용성과,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연구(문영만 2023; 구
한민 외 2024; 이준영·김영민 2024)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전체 가
족기업 중심의 접근이 많고, 여러 기업이 모인 기업집단 가족기업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
기업으로 기업규모별로 나눌 수 있지만, 이를 하나로 묶어 분석함으로써 기업규모별 가족기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의 기업집단 계열 산업특성과 고용성과

- 3 -

업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가족기업의 산업특성의 이질성을 비교한 연구도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체 기업집단 가족기업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의 산업특성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산업과 업력 간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기업규모에 따른 산
업별 고용성과 차이를 비교하여 고용성과 결정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
행연구가 수행하지 않은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Astrachan and Shanker(2003), Gunduz and Tatoglu(2003), Pittino et al.(2016)은 미국, 터

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전체 가족기업
에서 기업집단 가족기업을 분리하고, 이 중에서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을 구성하여 산업특
성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둘째, Astrachan and Shanker(2003), Bammens et al.(2015), 전덕영(2024)은 가족기업 조건만

충족되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단일범주로 한 전체 가족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했

으나, 본 연구는 기업집단 계열 가족기업의 연구 범위를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
업으로 특정하여 분석한 차별성이 있다. 
셋째, Olson et al.(2003), García-Pérez-de-Lema and Duréndez(2007), 진태홍·최헌섭(2013), 김

주은(2017), 전덕영(2024)은 기업의 경영행동, 지속가능성, 지배구조성과, 재무성과, 기업가치
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집단 계열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의 고용성과를 연구하였
고, 이를 위해 종속변수로 종업원 수를 사용하였다. 종업원 수는 기업의 고용성과를 가장 직
접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며(문영만 2023), 일자리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객관적인 성과이다(전덕영·윤병섭 2019; 2020).
넷째, 자료조사 방법의 차별성이다. García-Pérez-de-Lema and Duréndez(2007), Bammens et 

al.(2015), Grenčíková et al.(2020), 박철우(2022)는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Astrachan and 
Shanker(2003)는 미국의 IRS, SBA, 노동부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전덕영·윤병섭(2019; 2020)
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료를 통해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본 연
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포털(www.egroup.go.kr)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으로부터 실증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였다.
다섯째, 분석방법의 차별성이다. Astrachan and Shanker(2003), Bammens et al.(2015), 구한민

외(2024)는 자료분석, 구조방정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상관분
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산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산업특성은 제조업, 지식기반서
비스업,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의 4가지로 분류하고, 기업규모는 소기업, 중기
업, 중견기업으로 분류하여 고용성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여도가 있다. 첫째, 기업집단 가족기업을 중소기업, 중견기

업으로 특정하여 기업규모를 분류하고 차별적 고용성과를 제시함으로 기업규모별 고용성과

창출에서 전략 수립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산업특성별 고용성과를 창출하는 영향
변수를 제시한다면 산업특성별 고용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즉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
업,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의 산업특성 변수와 고용성과의 관련성과 시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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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이는 고용성과 창출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의 기업규모별 고용성과를 창출하는 영향 변수를 제시한다면 기업규모별 고용성과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정책적, 학문적, 실무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Ⅱ. 선행연구

1. 가족기업의 이론적 배경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 RBV)에서 가족기업은 관계자원과 인적자원 등의 특유
자원을 보유하며,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자
원 활용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필요로 한다. 국내 특유의 지배구조 모델인 재벌은 소속된 기
업집단에 상당한 영향력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 재벌총수는 자신이 고용
한 전문경영인을 통제하기 위해 효율적인 내부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전문경영인의 방만

경영을 관리하므로 수직적 대리인비용은 감소시키지만, 독점적인 지배권의 행사로 내부거래
를 통해 계열사 사이에 상호지원을 유인하거나 소액주주의 이익을 훼손할 때 수평적 대리인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공경태·최종서 2013). 터널링(Tunneling)은 총수가족이 현금청구권
(Cash Flow Right)과 의결권(Voting Right)의 사이에서 소유와 의결의 괴리도를 이용하여 현금
청구권이 낮은 계열사에서 현금청구권이 높은 계열사로 자신의 부를 이전하므로 사적이익

을 극대화하는 행위이다(La Porta et al. 1999; 복홍석·백미연 2016). 또한 그룹사 사이에 M&A 
등을 통해 자본이 특정 주주에게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총수일가가 소유한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가 있거나, 특정 계열사에 과도한 배당이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와 같은 터널링 효과는 주주의 이익을 저해하는 동시에 투명한 지배구조를 어긋나게 하므로

마땅히 지양해야 한다(나재석 2024). 기업집단에서 계열사 수는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를 나
타낸다. 계열사가 많을수록 더 광범위한 경제와의 연관성을 맺게 하고, 경제의 파급효과도
커진다. 계열사 수의 증가는 효율적인 사업다각화를 달성하는 정상적인 수단이 되기도 하지
만,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김동운 2018). 국내 기업집단에서는 주주
와 경영자간의 제1차 대리인 문제보다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이해상충에 따른 제2차 대
리인 문제가 더 크다. 기업집단의 가족기업은 지배주주의 소유와 실질적 지배에 상당한 괴
리가 있다. 지배주주는 지배권을 행사하지만 지배권 행사로 인한 위험은 소유지분만큼만 부
담한다. 따라서 소유지배괴리도가 클수록 지배주주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인할 가능성이
커지고, 조세회피로 증가한 현금이 지배주주에 의해 유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진태홍·최헌
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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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의 특성과 경영성과

García-Pérez-de-Lema and Duréndez(2007)는 639개의 가족기업과 비가족기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경영행동을 연구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족기업 경영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회계시스템, 현금 예산과 같은 관리 도구를 사용하나, 전략적 계획 및 인사 교
육 프로그램의 경쟁력 요인에는 중요성을 적게 두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가족기업이 학
습과정을 통해 관리기술을 향상시키고, 성장시키는 경영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전덕영 외(2025)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투자받은 415개 혁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역량이 보증연계 최초투자금액과 투자 이후의 성과를 분석하

였다. 벤처기업 인증기업은 최초투자금액과 투자 이후 시가총액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
치나, 이노비즈 인증기업은 최초투자금액에 유의하지 않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덕영, 윤병섭(2019)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연구하였다. 예비창업자 지원요인인 총자산, 연령은 종업원
수의 일자리창출에 체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이 있었고, 기존창업자 지원요인인 업종, 
자기자본비율, 임차료가 종업원 수의 일자리창출에 체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Ahmad et al.(2018)은 파키스탄 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들을 대상으로 재
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파키스탄의 284개 상장기업 데
이터를 활용하였고, ROA, Tobin’s Q의 종속변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기업집단 계열사가
ROA, Tobin’s Q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Gunduz 
and Tatoglu(2003)는 터키의 202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의 재무
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외국인소유권, 자산규모는 ROA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었고, 기
업집단 계열사, 가족소유권, 비가족소유권은 ROA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경태·최종서(2013)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업집단과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
조에 따른 기업집단과 대리인비용을 연구하였다. 국내 기업집단의 재벌 총수는 고용한 전문
경영인에 대해 내부감시시스템을 통해 경영자의 방만 경영을 견제하여 수직적 대리인비용

을 감소시키나, 독점적 권력 행사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 비지배주주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어 수평적 대리인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복홍석·백미연(2016)은 2010년부
터 2012년까지 8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광고의 내부거래가 터널링의
유인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총수가족의 의결권, 현금청구권의 괴리가 높은 계열사 또는
재벌총수의 현금청구권이 계열광고회사보다 낮은 계열사에서 과대한 광고비 투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계열사 사이에 광고의 내부거래가 총수가족의 터널링의 유
인으로 이루어진다고 유추하였다. 전덕영(2024)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910개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특성이 지배구조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총자산은
지배구조성과에 유의한 양(＋)의 값이 있었고, 사업기간, 대주주지분율은 지배구조성과에 유
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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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의 산업과 고용성과

Pittino et al.(2016)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232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기업과 비가족기
업에서 고성과 업무관행(High-Performance Work Practices)의 도입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
족 사회자본에서 형성된 관계적 메커니즘은 종업원의 참여와 헌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식적 관행의 대체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메커니즘은 기업 지배구조에서 가
족이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김희재·김근영(2019)은 2010년과 2018
년 기간의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이 국내 주력산업 고용에 미
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고용비율, 산업단지의 개수와 종업원 수, 제조업 종업원
수 비율, 지역내 총생산 등이 대규모기업집단 주력산업의 고용에 양(+)의 값이 있었다. 시기
별로는 2010년보다 2018년에 조선업에서 고용의 영향력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 철강은 고용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lson et al.(2003)은 1997년 미국 가족기업 조사(NFBS)자
료의 673개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가족과 가족사업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다. 가족시스템은 수익과 소유자의 인식된 성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가족 사이의 긴장
을 줄이고, 2세대 또는 3세대 가족이 있고, 수면 시간을 사업에 재할당하고, 바쁜 기간에 일
시적인 도움을 위해 직원을 임시고용하면 사업에 대한 수익이 증가했다. 정준호(2024)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자료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격차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은 생산자서비스업과 관리전문사무
직의 비중이 높았고, 비수도권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중
반 이후의 일자리의 분포를 보면, 비수도권에는 고임금과 저임금의 일자리가 동시에 증가하
였고, 중간 일자리가 감소하는 양극화의 U자형이 있는 반면에, 수도권은 고임금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L자형 패턴이 있었다. 나재석(2024)은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의 형태인 재벌구조를
중심으로 운영관리 성과의 전이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룹 내에서 매출액이 가장 높은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하고, 그 외 기업을 소속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선도기업의 재고, 설비관리의
성과는 소속기업의 재고, 설비관리의 성과와의 사이에 유의한 양(+)의 값이 있었다. 이런 결
과를 토대로 그룹내의 기업들 사이에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태홍·최헌
섭(2013)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
조, 조세회피 그리고 기업가치를 연구하였다.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점수로 측정한 지배
구조가 양호할수록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더 큰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외국인지분율, 기관투자자지분율로 측정한 지배구조가 양호하여도 조세회피는 기업가
치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4차산업혁명 기술의 디지털전환과 고용성과

4차산업혁명 기술은 로봇공학,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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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되어 생산을 혁신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새로이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문영만 2025). 4
차산업혁명이 특히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하는 생산 자동화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4차산
업혁명에서도 인간의 역할은 중요하다. Di Nardo et al.(2020)에 따르면 인간의 역할은 데이터
를 수집하고, 이를 부가가치 정보로 전환하며, 인지에도 중요하며, 장치는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 도구로 기능한다. 자동화의 목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집계하여,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에 따라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에게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Grenčíková et al. 
2020). Bammens et al.(2015)은 벨기에 직원 893명의 표본을 통해 설문조사하여 가족기업의
고용과 직원의 혁신적인 업무참여 사이의 상호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가족기업의 고
용은 직원의 혁신적 업무참여에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조직지원과 업무동기부여
에 대한 높아진 인식에서 기인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준영·김영민(2024)은 2014년부터 2021년
까지 8,199개 기업의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에서 디지털전환기술의 활용에 따른 산업별 기업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사물인터넷(IoT), 모바일(5G),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인공지능(AI), 로봇공학(RPA) 등 6개의 디지털전환기술의 활용에 따른 고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산업별로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 디지털전환기술 활용의 고용성과가 높았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디지털전환기술 활용의 고용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은 비제조
업에서, 비수도권은 제조업에서 디지털전환기술 활용의 고용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Grenčíková et al.(2020)은 설문 조사를 통하여 슬로바키아공화국의 중소기업과 가족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4차산업혁명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기술이 육체적 노동
을 점점 더 대체할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에서 인간의 지식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것이라고
하였다. 박철우(2022)는 2019부터 2021년까지 부산, 경남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여 258개의 표본 수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기술혁신(Technology Innovation)이
경영성과,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은 기술혁신에 양(+)
의 값이 있었고, 기술혁신은 경영성과, 고용성과에 양(+)의 값이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은 경
영성과에 양(+)의 값이 있었고,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은 고용성과에 양(+)의 값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문영만(2023)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사용하여 4차산업혁명 기술의 활용
과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8.1%(2017년)에서
14.3%(2021년)로 6.2% 증가하며,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서 고용은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증가한 반면, 미활용 기업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만(2025)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고용과 임금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고 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기술혁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논문은
기업집단 계열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의 산업특성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공정거래위

원회 기업집단포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자료를 통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표 1>과 같이 국내외 선행연구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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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외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종업
원수

산
업

사업
기간

기업
규모

총자
산

부채
비율

RO
E

RO
A

사업
연도 연구대상 연구

기간 표본수 조사자료 분석방법 국가

Astrachan and
Shanker(2003) O O 가족기업 2000 -

IRS, SBA,
노동통계국 자료분석 미국

Bammens et
al.(2015) O O O

가족기업
종업원 2015 893 설문조사 구조 방정식 벨기에

Gunduz and
Tatoglu(2003) O O O O O

기업집단
계열사 1999 202 ISE 회귀 터키

Olson et
al.(2003) O O O O 가족기업 1997 673 NFBS 다변량,

위계적회귀 미국

구한민
외(2024) O O 전국 229개

시군구
2015
-2021 229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로지스틱
회귀 한국

문영만(2025) O O O O O 중소기업,
대기업

2017
-2023

5,183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패널회귀 한국

박철우(2022) O 중소기업 2019
-2021

258 설문조사 요인, 회귀 한국

이준영·김영민
(2024) O O O O 기업 2014

-2021 8,199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로지스틱 한국

임정대·이수열
(2024)

O O O O O O O 상장 중소기업
2004
-2017 10,919 기업집단포털 회귀 한국

전덕영(2024) O O O O O O 가족기업 2020
-2024 910

ESG포털,
네이버증권 상관,회귀 한국

전덕영·윤병섭
(2020) O O O 소상공인 2016

-2019 1,375 서울신용보증재단 상관,회귀 한국

본연구 O O O O O O O O 기업집단
가족기업

2020
-2023 2,511 기업집단포털,

DART 상관, 회귀 한국

합 계 9 9 4 8 7 4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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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표본과 연구모형

1.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제3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
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자
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별도 지정하고 있
다.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다.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기업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공정거
래법 제2조 제11호, 제12호).
본 연구의 표본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www.egroup.go.kr)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

템(https://dart.fss.or.kr)으로부터 확보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기간의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자
료이며, 실증분석할 수 있는 2,511개의 표본자료를 확보하였다. 통계청 산업분류코드를 기준으로 규모
기준에 의하여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으로 분류하였고, <표 2>의 가족기업의 규모기준 및 기업규모
별로 표본 현황을 정리하였다. 소기업 275개, 중기업 1,019개, 중견기업 1,217개로 총 표본 수는 2,511개
이다. 그리고 선행연구 등의 문헌연구로부터 실증분석에 활용 가능한 여러 변수들을 확보하였다. 종속
변수는 고용성과인 종업원 수이다. 독립변수는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이고, 통제변수는 가족기업의 업력, 총자산, 부채비율, ROE, 사업연도이다. 조절변수는 제
조업x업력, 지식기반서비스업x업력, 4IR Hardware 산업x업력, 4IR Software 산업x업력으로 하였다. 

<표 2> 가족기업의 규모기준 및 기업규모별 표본 현황

규모기준 기업규모 표본 수(개)

총자산 5천억원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기준 이하(10~120억원 이하) 소기업 275

총자산 5천억원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기준 이하(400~1,500억원 이하) 중기업 1,019

총자산 5천억원 이상 또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기준 초과(400~1,500억원 초과) 중견기업 1,217

합 계 2,511

주 1)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에 대한 표본 수임.
   2) 통계청 산업분류코드에 의하여 규모기준으로 가족기업의 기업규모를 분류함.

2.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의 표본특성

가족기업의 정의에서 선행연구는 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Westhead 
and Cowling 1998; 김지원 외 2018), ② 기업경영에 가족구성원이 참여하는 경우(Astrachan and Shanker 
2003),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김지원 외 2018; 전덕영 2024) 등으로 다
양하게 정의하였고, 이 3개 조건 중에서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가족기업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 가족기업은 ③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의 ‘기업집단 계열 가족기업’을
의미한다. 연구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범위를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특정하여, 
‘기업집단 계열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으로 정의하였다. 표본 추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공
개년도의 직전년도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4년 기간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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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1,892개 중에서 ①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이 아닌 기업 7,511개, ② 매출액 1억원
미만, 순이익이 0원 미만인 기업, 결측값이 있는 기업 1,644개, ③ 대기업 226개를 제외하였고, 최종적
으로 2,511개를 기업집단 계열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의 표본으로 확정하였다.

<그림 1> 제조업의 고용 증가 세부 산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2007.1~2021.4 피보험자 수(만 명).
주) 시계방향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순서(전자부터 일차·이차전지까지)와 수출 비중이 미미한 산업에 대해 부가가
치 비중이 높은 순서(전기부터 가구·기타·수리까지)로 나열함. 장기적인 고용 순증가를 비교하면, 일자리 제조업
이 수출제조업 중에도 있지만 수출과 무관한 제조업에도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음.

<표 3> 4차산업혁명 기술유형

구분 4차산업혁명 기술유형

①사물인터넷(IoT)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의 정보를 상
호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

②클라우드(Cloud)
데이터센터 속에 구축되어있는 대규모 컴퓨팅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받은 후
이를 토대로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개발.

③빅데이터(BigData)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임.

④모바일5G(Mobile) 4G 이동통신보다 1,000배 이상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
⑤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
으로 실현한 기술.

⑥블록체인(BlockChain) 공공거래장부로도 부르며, 가상화폐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

⑦3D프린팅
3차원 모델링 파일을 출력소스로 활용하고 플라스틱을 비롯한 경화성 소재를 사용
해 프린터로 물체를 뽑아내는 기술.

⑧로봇공학(Robotics)
로봇의 설계, 구조, 제어, 지능, 운용 등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는 공학의 한 분야로
서, 기계공학ㆍ전기전자공학ㆍ컴퓨터공학 외에도 생체공학 등 여러 공학 분야가 융
합되어 있는 종합적인 기술.

⑨가상증강현실
가상현실(VR)은 자신(객체)과 배경·환경 모두 현실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
는 기술을 의미하고, 증강현실(AR)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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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특성은 기업의 고용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
를 가지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관련산업들은 기술적 혁신과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닌
다. 길은선(2021)이 <그림 1>과 같이 정리한 제조업의 고용증가 세부 산업을 살펴보았다. 2007년과
2021년의 14년간의 추이를 보면 고용증가를 보인 제조업은 일부분이다. 특히 수출 주력 제조업 가운데
식료품, 일반기계, 화학 분야는 장기간에 걸친 고용증가가 관찰된 반면, 그 밖의 제조업은 장기적인 변
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만(2023)은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토대로 4차산업혁
명 기술유형을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5G, 인공지능(AI), 블록체인, 3D 프린팅, 로봇공
학, 가상·증강현실로 <표 3>과 같이 분류하였다. 기업집단 계열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을 산업별로 분
류하기 위하여 통계청 산업분류코드의 대분류 기준으로 분류한 본 연구의 산업은 제조업(C), 지식기반
서비스업(E39, G46~47, M70~73, N74~75), 4IR Hardware 산업(C26, C28), 4IR Software 산업(J58~63) 등이
다. 표본은 제조업 1,206개, 지식기반서비스업 663개, 4IR Hardware 산업 160개, 4IR Software 산업 642
개 합 2,511개이며, 기업규모별 연구표본의 산업분포는 <표 4>와 같다. 

<표 4> 기업규모별 연구표본의 산업분포

표준산업분류 산업명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계

C10 식료품 제조업 13 46 69 128

C11 음료 제조업 1 17 19 37

C12 담배 제조업 0 4 0 4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0 7 5 12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5 3 8 16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 0 4 4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 4 2 6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 19 5 25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 9 0 11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 2 14 16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 78 174 273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 4 32 39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26 22 54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24 36 65

C24 1차 금속 제조업 4 33 76 113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4 13 24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 17 58 79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3 13 7 23

C28 전기장비 제조업 9 25 47 81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 21 56 82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 11 42 54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13 10 25

C32 가구 제조업 0 3 4 7

C33 기타 제품 제조업 2 10 8 20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0 8 0 8
C 제조업(a) 94 401 711 1,206

E39, G46~47,
M70~73, N74~75

지식기반서비스업(b) 87 282 294 663

C26, C28 4IR Hardware 산업(c) 13 42 105 160

J58~63 4IR Software 산업(d) 94 336 212 642

　 총계(a+b+d), c는 제조업 표본으로 미포함 275 1,019 1,217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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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귀분석 모형

  본 연구는 기업집단 계열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의 산업특성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인 고용성과는 종업원 수이고, 독립변수는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이며, 통제변수는 업력, 총자산, 부채비율, ROE, 사업연도이다. 기업집
단 계열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의 산업특성인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이 각각 다른 산업보다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가설 1)의 회
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고용성과가 더 양호한지를 분석하는 방정식은

(식 Ⅳ-1)이다. 둘째, 지식기반서비스업이 비지식기반서비스업보다 고용성과가 더 양호한지를 분석하는
방정식은 (식 Ⅳ-2)이다. 셋째, 4IR Hardware 산업이 non-4IR Hardware 산업보다 고용성과가 더 양호한
지를 분석하는 방정식은 (식 Ⅳ-3)이다. 넷째, 4IR Software 산업이 non-4IR Software 산업보다 고용성과
가 더 양호한지를 분석하는 방정식은 (식 Ⅳ-4)이다. 

        
  



 

················································································································································ (식 Ⅳ-1)

        
  



 

················································································································································ (식 Ⅳ-2)

        
  



 

················································································································································ (식 Ⅳ-3)

        
  



 

················································································································································ (식 Ⅳ-4)

여기서,

 : 종업원 수(명)(log)
 : 제조업(더미)(제조업: 1, 비제조업: 0)
 : 지식기반서비스업(더미)(지식기반서비스업: 1, 비지식기반서비스업: 0)
 : 4차산업혁명 하드웨어 산업(더미)(4IR Hardware 산업=1, non-4IR Hardware 산업: 0)
 : 4차산업혁명 소프트웨어 산업(더미)(4IR Hardware 산업=1, non-4IR Hardware 산업: 0)
 : 가족기업의 업력(년)(log)
 : 가족기업의 총자산(억 원)(log)
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 자기자본이익율(%)(당기순이익/자기자본)
 : 사업연도(공개년도의 직전년도)(2020~2023년)

 :
오차항(  )

: 기업(개별기업)의 특성효과, : 기(연도)의 특성효과, : 나머지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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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업집단 계열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의 산업특성이 고용성과인 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
에서 산업x업력의 조절효과, 즉 제조업x업력(), 지식기반서비스업x업력(), 4IR Hardware 산업x
업력(), 4IR Software 산업x업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 2)의 회귀분석 모형은
(식 Ⅳ-5), (식 Ⅳ-6), (식 Ⅳ-7), (식 Ⅳ-8)이다. 

         
  



 

················································································································································ (식 Ⅳ-5)

         
  



 

················································································································································ (식 Ⅳ-6)

         
  



 

································································································································································ (식 Ⅳ-7)

         
  



 

································································································································································ (식 Ⅳ-8)

여기서,

끝으로, 기업집단 가족기업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의 기업규모별로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하는 (가설 3)의 방정식은 (식 Ⅳ-9)이다.

         

 
  



 

···························································································································································· (식 Ⅳ-9)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고용성과인 종업원 수( )는 기업집단 계열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

원의 수로 실수(實數)이며, log값이다. 개인이 고용되는 능력을 획득, 관리하여 노동시장에서 고용으로
성취된 결과가 고용성과이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채용인원을 고용성과로 측정한다. 그러나 고용성과
는 고용량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인원 감축의 억제,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
념으로 정의해야 한다(박철우 2022).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가족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자원관리
(HRM)를 포함한 공식화된 관리 관행을 도입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가족기업에서도 우수한 종
업원을 고용하고, 유지하고, 가치 창출하도록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Pittino et al. 
2016). 

나. 독립변수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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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는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
()이다. 제조업()은 고용 측면에서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2008~2013년의 일
자리분포와 2016~2020년의 일자리분포가 대조되는 것은 다수의 중간 일자리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고
용변동과 관련이 있다(정준호 2024). 본 연구의 제조업은 제조업을 1, 비제조업을 0으로 하는 더미변수
를 사용하였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관련한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주로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전자상거래업, 정보통신업
(J58~6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이
해당된다. 이 중에서 정보통신업은 4IR Software산업으로 별도 분리하여 분석하게 되므로, 지식기반서
비스업의 표본에서는 제외한다. 본 연구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1, 비지식기반서비
스업을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전덕영·남우진(2025)이 IT 관련업종으로 분류한 통계청 한
국표준산업분류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정보
통신업(J58~63)은 4차산업혁명 관련산업이다. 4차산업혁명 관련산업은 디지털기술, 물리학기술, 생물학
기술 등이 상호교류하고, 융합하는 방식으로 IT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 관련산업을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으로 분리하였다. 제조업의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을 4IR Hardware 산업()
으로 정의하고, 4IR Hardware 산업을 1, non-4IR Hardware 산업을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업(J58~63)에 대하여 4IR Software 산업()으로 정의하고, 4IR Software 산업을 1, 
non-4IR Software 산업을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다.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가족기업의 업력(), 총자산(), 부채비율(), ROE(), 사업연도()이다. 
업력()은 본 연구의 분석 시점(2024.12.18.)에서 기업집단 소속회사 편입일을 뺀 값으로 년 단위로
한 가족기업의 업력이다. 사업기간은 기업이 설립된 이후 특정 산업분야에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진화
적 특징을 의미한다(Huergo and Jaumandreu 2004; 김기만 2023). 업력은 기업이 금융기관 및 투자자의
외부인에게 얼마나 오랜 기간 노출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업력이 짧은 기업은 사업기간이 짧아 자본공
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Petersen and Rajan 1994; 임정대·이수열 2024). 본 연구에서
가족기업의 업력은 실수(實數)이다. 총자산()은 가족기업의 총자산 규모로서 실수(實數)이며, log값
이다. 부채비율()은 가족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서 %로 표시한다. 
부채비율과 종업원 수의 고용성과의 사이에 양(+)의 값을 예측한다. 자기자본이익률()은 주주의
자본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본 연구의 자기자본이익률은 당
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로 표시한다. 사업연도()는 기업집단 계열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의 자료 공개년도의 직전년도에 해당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이며, 더미변수이다. 

라. 조절변수

조절변수는 가족기업의 산업과 업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변수이다. 제조업x업력(), 지식기반
서비스업x업력(), 4IR Hardware 산업x업력(), 4IR Software 산업x업력()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 조절변수 등 각 변수의 정의 및 계산식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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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수의 정의 및 계산식

구분 변수의 정의 및 계산식 측정지표

종속변수  종업원 수(명)(2020~2023년) 실수, log

독립변수

 제조업(제조업: 1, 비제조업: 0) 더미변수

 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1, 비지식기반서비스업: 0) 더미변수

 4차산업혁명 하드웨어 산업(4IR Hardware 산업: 1, non-4IR Hardware 산업: 0) 더미변수

 4차산업혁명 소프트웨어 산업(4IR Software 산업: 1, non-4IR Software 산업: 0) 더미변수

통제변수

 가족기업의 업력(년)(2020~2023년) 실수(實數)

 가족기업의 총자산(억 원)(2020~2023년) 실수, log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2020~2023년) 비율, %

 자기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2020~2023년) 비율, %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연도 더미변수

조절변수

 제조업() x 업력() 조절효과

 지식기반서비스업() x 업력() 조절효과

 4차산업혁명 하드웨어 산업() x 업력() 조절효과

 4차산업혁명 소프트웨어 산업() x 업력() 조절효과

4. 실증분석

1. 기술통계량

 종속변수는 기업집단 계열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의 종업원 수이다. 독립변수, 통제변수는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 업력, 총자산,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사
업연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평균적으로 종속변수인 가
족기업의 종업원 수는 502명이고, 업력은 14년, 총자산은 4,403억 원, 부채비율은 47.23%, 자기자본이익
률은 16.96%이다.

<표 6> 기술통계량

구분 변수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 종업원 수 명 502 1,051.028 0 9,251

 제조업 더미 .48 .500 0 1

 지식기반서비스업 더미 .26 .441 0 1

 4차산업혁명 하드웨어 산업 더미 .06 .244 0 1

 4차산업혁명 소프트웨어 산업 더미 .26 .436 0 1

 업력 년 14 11.020 .72 75.12

 총자산 억 원 4,403 8,590.763 0 49,871

 부채비율 % 47.23 114.799 .00 5,564.44

 자기자본이익률 % 16.96 76.878 -297.00 3,505.00

주) 종업원 수, 총자산은 log를 실수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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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분석

본 연구에 대한 변수간의 상관분석을 <표 7>과 같이 정리하였다. 종업원 수는 제조업, 4IR Hardware 
산업, 업력, 총자산과의 사이에 양(+)의 값이 있었고, 지식기반서비스업, 4IR Software 산업,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의 사이에 음(-)의 값이 나타났다. 제조업은 4IR Hardware 산업, 업력, 총자산과의 사이
에 양(+)의 값이 있었고, 지식기반서비스업, 4IR Software 산업, 부채비율과의 사이에 음(-)의 값이 있었
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 총자산과의 사이에 음(-)의 값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간의 상관 계수에서 VIF는 1.010~1.308 사이로 10이하의 낮은 수준에 해당되므
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상관분석

         

 1 　 　 　 　 　 　 　 -

 .221*** 1 　 　 　 　 　 　 포함

 -.156*** -.576*** 1 　 　 　 　 　 1.301

 .116*** .271*** -.156*** 1 1.083

 -.096*** -.563*** -.351*** -.153*** 1 　 　 　 　 1.308

 .278*** .058*** .029 -.001 -.096*** 1 　 　 　 1.129

 .724*** .344*** -.180*** .128*** -.212*** .325*** 1 　 1.287

 -.042** -.047** .012 .006 .041** -.041** -.092*** 1 1.010

 -.055*** -.031 .013 -.029 .022 -.032 -.096*** .008 1 1.010

주 1) : 종업원 수(명)(log), : 제조업(더미)(제조업: 1, 비제조업: 0), : 지식기반서비스업(더미)(지식기반
서비스업: 1, 비지식기반서비스업: 0), : 4차산업혁명 하드웨어 산업(더미)(4IR Hardware 산업: 1, non-4IR 
Hardware 산업: 0), : 4차산업혁명 소프트웨어 산업(더미)(4IR Software 산업: 1, non-4IR Software 산업: 
0), : 업력(년)(log), : 총자산(억 원)(log), : 부채비율(%)(총부채 대 총자산), : 자기자본이익
률(%)(당기순이익 대 자기자본).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3. 회귀분석

가. 가족기업의 산업특성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집단 계열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의 산업특성이 고용성과인 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한 (가설 1)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첫째, 산업특성에서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이 종업원 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IR Hardwar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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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non-4IR Hardware 산업보다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4IR Software 산업은 non-4IR 
Software 산업보다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경제 환경
의 변화가 기업환경에서 중요해지고 기술발전, 경제 위기 등 다양한 외부환경요소들이 가족기업의 고
용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AI, 빅데이터, 자동화 등의 디지털전환
요소들이 고용시장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일자리는 감소하는 반면, 새로
운 디지털기술기반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기술진보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Bessen 2019; Zahidi 2020), 이와 반대로 변화의 속도와 규모가 기하급수적이라는 4차산업혁명에서
는 다를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Arntz et al. 2017; Nedelkoska and Quintini 2018), 4차산업혁명에 의한 전
반적인 일자리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의 예측은 다르다(구한민 외 2024). 본 연구결과는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의 4차산업혁명 관련산업이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일자리 증가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4차산업혁명 기술은 클라우드(25.0%), 빅데이터(18.3%), 인공지능(16.7%) 순으로 활용이 높았
고, 제품개발(45.9%), 생산공정(17.6%)의 분야에 많이 활용되었다(문영만 2025). 문영만(2025)의 연구에
서도 4차산업혁명 기술은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고용과 임금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산업특성에서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종업원 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비지식기반서비스업이 지
식기반서비스업보다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준영·김영민(2024)의
연구에서도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 디지털전환기술 활용의 고용성과가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Hoogstra and Van Dijk(2004)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네덜란드의 약 3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장의 위치가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위치가 고용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인구 수준 및 성장, 고용성장, 공간 전문화와 같
은 지역적 특성 및 산업 클러스터 등이 고용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자리 접근법에 의
하면 2008~2012년의 기간에 고용증가율 패턴은 비수도권이 역 U자형인 반면에 수도권은 역 L자형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6~2020년의 기간에는 이와 반대로 비수도권은 고임금 일자리와 저임금 일자리
가 동시에 증가하고, 중간 일자리가 감소하는 양극화의 U자형 패턴인 반면에 수도권은 고임금 일자리
가 증가하는 L자형 패턴이 나타났다. 이는 중간 일자리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고용변동과 관련이 있다
고 하였다. 비수도권 제조업의 고용규모는 2015년 이후에 감소추세이지만, 2019년 이후에 수도권 제조
업의 비중은 증가추세로, 특히 첨단산업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정준호 2024). 4차산업혁명의 기술변
화가 시장 수요에 대한 대응이며, 이러한 요구사항은 빠른 혁신과 제품 출시에 필요한 시간의 단축 없
이는 불가하다. 성공적인 기업은 이에 더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이다(Hanulakova and Dano 2018; 
Grenčíková et al. 2020). 
셋째, 업력, 총자산, 부채비율은 종업원 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었다. 이는 기업집단 계열 가

족기업의 업력이 길고, 총자산이 높고, 부채비율이 많을수록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기업집단의 소유주는 자녀를 영어권 국가에 유학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교육을 마친 후 이들은
기업집단의 관리자로 합류하고, 기업집단 계열사의 이사로 임명되며, 기업집단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한
다(Ahmad et al. 2018). 전덕영 외(2025)는 4차산업혁명 관련산업일수록 기업의 자산규모와 투자 시점이
보증연계 투자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에
있어 내부 자원 활용의 중요성과 기술금융 지원이 자원 획득을 용이하게 한다는 자원기반이론의

Barney(1991)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종업원이 기술을 적용하고, 지식을 일상 업무에 활용하려는 의
지를 높이고, 개인 및 조직의 관심사와 목표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기부여 강화의 관행은
직무만족도와 조직적 헌신의 정도, 잔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ittino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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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가족기업의 산업특성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 수
종업원 수()

제조업
(식 Ⅳ-1)

지식기반서비스업
(식 Ⅳ-2)

4IR Hardware 산업
(식 Ⅳ-3)

4IR Software 산업
(식 Ⅳ-4)

상 수
-4.737***

(-33.929)
-4.591***

(-33.129)
-4.637***

(-34.257)
-4.812***

(-34.817)


-.046*

(-1.920)


-.058**

(-2.238)


.086*

(1.866)


.115***

(4.392)


.003***

(3.166)
.004***

(3.485)
.004***

(3.369)
.004***

(3.425)


.624***

(46.446)
.610***

(47.302)
.612***

(48.017)
.626***

(48.809)


.000*

(1.800)
.000*

(1.826)
.000*

(1.800)
.000*

(1.742)


.000
(1.133)

.000
(1.120)

.000
(1.160)

.000
(1.125)

 포함 포함 포함 포함

R² .528 .528 .528 .531

Adj R² .527 .527 .527 .530

F 560.255*** 560.814*** 560.168*** 566.854***

표본 수 2,511 2,511 2,511 2,511

주 1) : 종업원 수(명)(log), : 제조업(더미)(제조업: 1, 비제조업: 0), : 지식기반서비스업(더미)(지식기반
서비스업: 1, 비지식기반서비스업: 0), : 4차산업혁명 하드웨어 산업(더미)(4IR Hardware 산업: 1, non-4IR 
Hardware 산업: 0), : 4차산업혁명 소프트웨어 산업(더미)(4IR Software 산업: 1, non-4IR Software 산업: 
0), : 업력(년)(log), : 총자산(억 원)(log), : 부채비율(%)(총부채 대 총자산), : 자기자본이익
률(%)(당기순이익 대 자기자본),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연도.

   2) (   )는 t-값임.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나. 가족기업의 산업특성과 고용성과: 업력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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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가족기업의 산업특성과 고용성과: 업력의 조절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 수
종업원 수()

제조업
(식 Ⅳ-5)

지식기반서비스업
(식 Ⅳ-6)

4IR Hardware 산업
(식 Ⅳ-7)

4IR Software 산업
(식 Ⅳ-8)

상 수
-4.717***

(-33.803)
-4.605***

(-32.979)
-4.644***

(-34.325)
-4.706***

(-33.865)


.044
(1.148)


-.030
(-.716)


.015
(.259)


-.054
(-1.312)


.007***

(4.355)
.004***

(3.460)
.003***

(3.006)
.001
(.914)

( x)
-.006***

(-2.995)

( x)
-.002
(-.823)

( x)
.009**

(2.166)

( x)
.013***

(5.274)


.618***

(45.514)
.610***

(47.255)
.613***

(48.101)
.620***

(48.363)


.000*

(1.838)
.000*

(1.838)
.000*

(1.831)
.000*

(1.895)


.000
(1.188)

.000
(1.116)

.000
(1.148)

.000
(1.216)

 포함 포함 포함 포함

R² .530 .528 .529 .536

Adj R² .528 .527 .528 .535

F 469.860*** 467.397*** 468.276*** 482.071***

표본 수 2,511 2,511 2,511 2,511

주 1) : 종업원 수(명)(log), : 제조업(더미)(제조업: 1, 비제조업: 0), : 지식기반서비스업(더미)(지식기반
서비스업: 1, 비지식기반서비스업: 0), : 4차산업혁명 하드웨어 산업(더미)(4IR Hardware 산업: 1, non-4IR 
Hardware 산업: 0), : 4차산업혁명 소프트웨어 산업(더미)(4IR Software 산업: 1, non-4IR Software 산업: 
0), : 업력(년)(log), : x, : x, : x, : x, : 총자
산(억 원)(log), : 부채비율(%)(총부채 대 총자산), : 자기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 대 자기자본),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연도, x: 상호작용.

   2) (   )는 t-값임.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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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계열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의 산업특성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산업x업력, 즉, 
( x ), ( x), ( x), ( x)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 2)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첫째, 4IR Hardware 산업x업력(), 4IR Software 산업x업력()은 종업원 수에 유의한 양(+)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IR Hardware 산업과 업력이 상호작용할수록, 4IR Software 산
업과 업력이 상호작용할수록 기업집단 계열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의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

음을 의미한다. 4차산업혁명으로 기술 및 산업구조, 고용구조, 직무역량 등에서 많은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박철우 2022). 문영만
(2025)은 4차산업혁명 기술의 임금효과를 연구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규모와 인공지능, 로
봇공학, 클라우드의 기술유형에 관계없이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기업의 임금효과가 높았다. 이
를 통해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기업은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임금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오늘날의 급변하는 경영환경은 조직구성원에게 인공지능(AI)을 포함한 4차산업혁명 핵
심 도구의 활용 능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종업원의 능동적인 탐구와 지속적인 학습 노력
이 조직 내 역할 수행의 효과성을 결정짓는 필수 요건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제조업x업력()은 종업원 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과

업력이 상호작용할수록 기업집단 계열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의 고용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에 필요한 기술이 특정산업에 한정되는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은 동일산업 내에서 일자
리의 이동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쇠퇴하는 산업은 일자리가 적어 종업원이 동일산업에 종사하기 어렵
다. 제조업은 고용이 빠르게 감소하고, 새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가 많아 지리적 이동성이 낮을 수 있
다. 다른 산업에 비해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Georgeson and Harrison 2015; 정준호
2024). 코로나19(COVID-19)이후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산업은 확대되고 있다. AI, IoT, Cloud, Blockchain, Mobile 등을 활용하는 산업들이 성장 분야
로 인식되어 산업구조와 고용시장도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박철우 2022). 박철우(2022)는 4차산업혁명
에 따른 스마트 초연결사회로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가정신과 기술혁신이 경영성과와 고용성과

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경영성과와 고용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과 기술혁신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지식기반서비스업x업력()은 종업원 수에 유의하지 않은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Olson et al.(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업 자산, 업력, 인적자원 관리, 사업운영시간, 
가족구성원 고용 및 임시인력 고용은 비즈니스와 가족의 성과 향상에 모두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비즈니스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보다 가족이 비지니스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가정신과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증가하며, 시
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므로 거래방식이 변화될 것이다. 이는 다른 형태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
로 변화하는 산업분야에서 기업의 사업모델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박철우 2022). 

다. 기업집단 가족기업의 기업규모별 고용성과

기업집단 계열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의 기업규모별 고용성과를 비교하는 (가설 3)의 회귀분석 결과
는 <표 10>과 같다. 가족기업의 기업규모는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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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기업집단 가족기업의 기업규모별 고용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 수

종업원 수()

소기업
(식 Ⅳ-9)

중기업
(식 Ⅳ-9)

중견기업
(식 Ⅳ-9)

상 수
.228
(.354)

-1.401***

(-3.700)
-3.605***

(-10.707)


.298***

(3.240)
포함 포함


-.130
(-1.511)

-.105*

(-2.376)
-.014
(-.349)


.140
(.841)

-.034
(-.383)

.149***

(2.758)

 포함
.047
(1.113)

.206***

(4.932)


-.009*

(-1.955)
.004*

(2.119)
.003**

(2.347)


.082
(1.196)

.297***

(8.365)
.516***

(18.198)


.000
(-1.284)

.001*

(2.150)
.004***

(5.190)


-.002*

(-1.958)
0.000
(.427)

-.003***

(-3.713)

 포함 포함 포함

R² .159 .091 .272

Adj R² .137 .085 .267

F 7.217*** 14.435*** 64.379***

표본 수 275 1,019 1,217

주 1) : 종업원 수(명)(log), : 제조업(더미)(제조업: 1, 비제조업: 0), : 지식기반서비스업(더미)(지식기반
서비스업: 1, 비지식기반서비스업: 0), : 4차산업혁명 하드웨어 산업(더미)(4IR Hardware 산업: 1, non-4IR 
Hardware 산업: 0), : 4차산업혁명 소프트웨어 산업(더미)(4IR Software 산업: 1, non-4IR Software 산업: 
0), : 업력(년)(log), : 총자산(억 원)(log), : 부채비율(%)(총부채 대 총자산), : 자기자본이익
률(%)(당기순이익 대 자기자본),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연도.

   2) (   )는 t-값임.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첫째, 소기업에서 제조업은 종업원 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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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열 가족기업에서 소기업의 제조업이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김희재·김근
영(2019)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고용비율과 주력산업 고용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 비해

2018년에 대규모 기업집단의 고용과의 비율에서 고용 영향력이 증가한 산업은 조선 산업이고, 고용 영
향력이 감소한 산업은 자동차, 철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계, 석유화학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은 소규모보다 대규모의 비중이 높을수록 자동차 산업의 고용증가
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기계와 철강 산업은 대규모 기업보다 중, 소규모 기업의 고용비율이 고
용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호(2024)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이후의 일자리의 분포를 보
면, 비수도권에는 고임금과 저임금의 일자리가 동시에 증가하였고, 중간 일자리가 감소하는 양극화의
U자형이 있는 반면에, 수도권은 고임금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L자형 패턴이 있었다. 비수도권 일자리
의 양극화 패턴은 중간 일자리의 다수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고용변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중기업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종업원 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기업집단 계열 가족기업에서 중기업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이 고용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시

사한다. 홍장표·장지상(2015)은 54,114개 기업 사이의 거래자료를 사용하여 전자, 자동차, 조선의 수출
제조업, 통신서비스, 시스템통합의 지식기반서비스업 5개 업종에 대해 대기업 성장이 협력기업을 통해
국가경제의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생산유발효과는 제조업이 지식
기반서비스업보다 높았고, 제조업에서는 자동차업종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고용유발효과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높았고, 제조업에서는 자동차업종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셋째, 중견기업에서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은 종업원 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집단 계열 가족기업에서 중견기업의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
업이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4차산업혁명 기술은 첨단 정보기술과 물리적 기술
이 융합하여 빠른 연결성, 높은 지능, 더 많이 처리하는 능력으로 ‘초연결 지능 혁명’(Hyper-Connected 
Intelligence Revolution)을 뜻한다(문영만 2025). 문영만(2023)은 산업별 4차산업혁명 기술의 활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 2017년 8.1% 기업에서 2021년 14.3% 기업으로 나타나 6.2% 증가하였다. 4차산업혁명 기
술의 산업별 활용은 제조업(38.8%), 정보통신업(3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IR Hardware 산업은 기
술 집약적 산업으로 연구개발(R&D)과 첨단 제조 설비의 투자로 초기 비용이 높고, 핵심기반기술로서
의 전략적 가치가 특징이다. 4IR Software 산업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산업으로 낮은 초기 비용과 높은
부가가치가 특징이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인적 자본이 성과를 결정한다. 중
소기업은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소규모 수익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 중견기업은 전문성을 기
반으로 대규모 계약과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전덕영 외(2025)는 혁신 중소기업인
스타트업에서 IT 업종이 non-IT 업종보다 보증연계 최초투자금액과 투자 이후 시가총액에 유의한 양
(+)의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4차산업혁명 관련산업일수록 자산규모와 투자 시점이 투자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넷째, 소기업에서 업력, 자기자본이익률이 종업원 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었다. 이는 소기업에

서 업력이 짧고, 자기자본이익률이 낮을수록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중기업에
서 업력, 총자산, 부채비율이 종업원 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었다. 이는 중기업에서 업력이 길
고, 총자산이 많고,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중견기업에서
업력, 총자산, 부채비율이 종업원 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었고, 자기자본이익률이 종업원 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었다. 이는 중견기업에서 업력이 길고, 총자산이 많고,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자기자본이익률이 낮을수록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김기만(2023)의 연구결과에
서 기업규모와 사업기간은 고용수준에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기업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오래될수록 일자리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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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기업집단 계열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의 산업특성이 종업원 수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과 금융감독
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자료에서 2,511개의 표본을 확보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특성에 있어서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은 고용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었다. 이는 4차산업혁명 관련산업이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기술진보가 고용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다는 Bessen(2019), Zahidi(2020), 문영만(2025)
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산업특성에 있어서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은 고용성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이 고용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 디지털전환기술 활용의 고용성과가 높다고 밝힌 이준영·김영민(202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기업규모별 분석 결과(<표 10> 참조)에 따르면, 소기업의 경우 제조업이
고용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고용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경향이 있으나, 소기업에서는 제조업이 오히려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용 정책 수립시 산업군뿐만 아니라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보
여준다.
셋째, 산업x업력의 조절효과에서 4IR Hardware 산업x업력, 4IR Software 산업x업력은 고용성과에 유

의한 양(+)의 조절효과가 있었고, 제조업x업력은 고용성과에 유의한 음(-)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식기반서비스업x업력은 고용성과에 유의하지 않은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소기업에서 제조업은 고용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었고, 중기업에서 지식기반서비스

업은 고용성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으며, 중견기업에서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은
고용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철우(2022)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초연결사회로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가정신과 기술혁신이 고용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다섯째, 소기업에서 업력, 자기자본이익률이 고용성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었다. 중기업, 중견

기업에서 업력, 총자산, 부채비율이 고용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
업집단 계열 가족기업에서 소기업과 달리 중기업과 중견기업의 업력, 총자산, 부채비율이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김기만(2023)은 사업기간, 기업규모가 고용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Hoogstra and Van Dijk(2004)는 기업의 위치가 고용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지역적 특성, 산업 클러스터 등이 고용성과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전체적으로 기업집단 계열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의 산업특성이 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과 업력, 총자산, 부채비율 등의 요인이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라 고용성과의 핵심 요소가 다르게 나타났다. 소기업
은 업력이 짧고 수익성이 낮은 초기 성장 단계에서 고용성과가 높은 반면, 중기업, 중견기업은 업력이
길고, 높은 자산규모, 부채 활용을 통한 외형 확장이 고용성과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외형적 성장과 자본 투입이 고용 확대에 유의하게 작용하므로, 기업규모별 특성을 반
영한 정교한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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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COVID-19는 의료, 공
공 및 국가행정에서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가속화하였다. 특히 무역, 교육, 서비스, 의료 및 기타 분야
에서 드러났다. 이런 변화는 일자리창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Grenčíková et al. 2020). 구한민 외(2024)는 4차산업혁명으로 기
술진보에 따른 지역일자리 지속가능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적 특성을 연구한 결과 교육수준

이 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였고, 장기근속자비율이 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지역의 서비스업 일자리가 사라질 때, 농촌
지역의 일자리 지속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집단 계열 중소 및 중견 가족기업이라는 특정 대상과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성

과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표본대상이 기업집단 계열 중소 및 중견 가
족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국내 전체 가족기업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해석이 필
요하다. 둘째, 산업특성에 있어서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4IR Hardware 산업, 4IR Software 산업의
특정 산업군에 대하여 고용성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결과를 전체 산업의
고용성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추가적으로 가족기업의 외부 환경이나 경
제적 요인 등과 같은 요인들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넷째, 2020
년부터 2023년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의 데이터 자료를 분석하였기에, 장기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가
족기업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다섯째,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기업의 내부역량, 기업문화, 거버넌스 특성, 기술혁신 등과 같은 비재무적인 요인들
을 통해 고용성과를 연구한다면 좀 더 유용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본 논문은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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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industrial characteristics on the employment performance of small 
& medium-sized enterprise, and middle market enterprise family firms affiliated with business conglomerates. 
Industries are categorized into Manufacturing, Knowledge-Based Servic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rdware(4IR Hardware), an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ftware(4IR Software). The study also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s of industry type and firm age.
[Design/Methodology] Using publicly disclosed data from 2020 to 2023, the study analyzed 2,511 firm-year 
observations of small & medium-sized enterprise, and middle market enterprise family firms belonging to 
business conglomerates designat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number of employees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Manufacturing, Knowledge-Based Service, 4IR 
Hardware, and 4IR Software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Findings] First, in terms of industrial effects, the 4IR Hardware and 4IR Software industrie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employment performance, while the Manufacturing and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ie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This suggests that digital transformation-based 
industries, such as 4IR Hardware and Software, contribute positively to employment outcomes. Second, regard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industry and firm age, the interaction effects of 4IR Hardware Industry x Firm Age and 
4IR Software Industry x Firm Ag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interaction effect on the number of 
employees. This indicates that as firms accumulate age, the positive effect of the 4IR Hardware and Software 
industries on employment expands. In contrast, the Manufacturing x Firm Age interaction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interaction effect, suggesting tha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creasing firm age acts as a constraint 
on employment growth or indicates a slowdown in employment elasticity due to automa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s. Third, the analysis of firm size reveals that in small enterprises(SEs), the manufacturing sector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performance. In medium-sized enterprises(MEs), the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shows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employment performance. In 
mid-market enterprises(MMEs), both the 4IR Hardware and 4IR Software industries a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employment performance.
[Research implications] This study separately analyzed small and medium-sized family-owned firms from the 
entire pool of conglomerate-affiliated family firms. The results show that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the 4IR 
Hardware and 4IR Software industrie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employment performance of these firms, 
while the Manufacturing and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ies have a negative impact. The positive findings 
for the 4IR Hardware/Software industries provide evidence that even in digitally transforming industries, a 
significant demand for skilled labor and organizational expansion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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